
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

다스리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거처를 옮깁니다.

다윗왕이 예루살렘에서 생활하던 어느 날.

이보시오, 하나님의 궤를 이곳 예루살렘으로 옮겨 옵시다. 

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으니 

이제라도 이곳으로 옮겨 나라의 중심으로 삼읍시다.

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
여기서 잠깐! 다윗왕이 옮기려는 ‘하나님의 궤’가 뭘까요? 

‘하나님의 궤’란, 이스라엘이 출애굽 할 당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

모세가 만든 것으로서,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넣어 

보관했던 함을 말합니다. 다른 말로는 ‘언약궤’ 또는 ‘법궤’라고도 

불린답니다. 

바바로 이 ‘하나님의 궤’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. 

그것은 바로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항상 거하신다는 

약속입니다. 그래서 이 약속 이후로 언약궤가 있는 곳은 

‘하나님이 계신다.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.’라고 하는 상징이 

되었습니다.

즉 언약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. 

다다윗왕이 왜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지 

알겠죠?

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
드디어 기럇여아림(바알레유다)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

다윗왕과 신하들이 모였습니다. 

여봐라! 특별히 제작한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라. 

그리고 풍악을 울리며 예루살렘으로 옮기도록 하여라!

예예, 전하.

기럇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는 특별히 제작한 

새 수레에 실려 옮겨지고 있었고, 이 수레 곁에는 그 집의 아들 

웃사와 아효가 있었습니다. 그렇게 언약궤를 옮기던 도중에 갑자기!



(소가 날뛰며 거친 울음소리를 낸다) 음매에!!!

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? 이 소가 왜 이러지?

어!! 어!! 이러다가 언약궤가 떨어지겠어! 안돼!

(언약궤에 손을 대었더니) 헉!! 으.....

아니...?! 허.... 이럴수가... 웃사가 죽었어.

웃사가 죽었다구.

하하나님이 웃사를 치셨어!

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
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이셨으므로 다윗왕은 너무도 두려워서 

하나님의 궤 옮기는 것을 중단하고 모두 예루살렘으로 

돌아갔습니다.

그그리고 언약궤는 그곳에 가까이 있는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에 

두었습니다. 하나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 

하나님께서 오벧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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